
- 1 -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12월 20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자원순환시설과 담당자

∙시설정책팀장 한창삼 ☎ 440-3581
∙담당자 이진숙 ☎ 440-3582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신규 자원순환센터 지역에 주민 편익시설 짓는다
- 2026년까지 조성되는 신규 자원순환센터 입지지역에 인센티브 확대키로 -

- 최첨단·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 조성 -

인천시가 새로 지을 예정인 자원순환센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쇼핑몰, 

문화시설 등 편익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신규 자원순환센터 입지지

역에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2개 광역 자원순환센터(송도·청라)로는 소각용량

(864톤/일)이 부족해 신규 자원순환센터 3개소와 노후화된 송도자원순환센

터 현대화(1개소)를 통해 2026년까지 총 1,485톤/일을 확충해 가연성폐기

물 직매립 제로를 실현할 계획이다.

현재, 「폐기물시설 촉진법」에는 자원순환센터 입지지역에 대해 건설비

용의 20%에 해당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규정과 관계없이 입지지역 

외 지역의 반입수수료 가산금 10%를 입지지역에 폐기물 감량사업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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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적 지원만으로

는 자원순환센터 신규 설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지역주

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 시민인식조사 결과, 시민들은 주민

친화형 편익시설로 ①스포츠, 체육, 레저, 공원시설 ② 문화, 공연시설 

③ 쇼핑아울렛, 대형쇼핑센터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자원순환센터 신규 건립 시 시설은 지하화·첨단화하고 지

상부는 스포츠·레저, 대형쇼핑몰, 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 

및 선호시설을 도입해 조성할 방침이며, 굴뚝을 활용한 획기적인 디자

인 외관 등을 통해 지역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박유진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앞으로 군‧구와 협력해 소통강화

를 위한 자원순환거버넌스 구성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공정성, 투

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해 

나갈 것”이며, “신규 입지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된 편익시설 및 선호시설을 탑재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대시설로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